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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coping abil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

dents in emergency situation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33 3-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the coping ability of the students was low at .38 (±.36).

2) The mean scores for the 8 categories were, [Care for common symptoms], .54 (±.48), [Call for help & check], .47 (±.43),

[Care for injury by heat∙cold & foreign body], .39 (±.45), [Care for tissue damage], .36 (±.44), [Offering help], .36 (±.42),

[Rescue & escape], .31 (±.51), [Evacuation], .28 (±.49), and [Appropriate response for the situation], .27 (±.43). The

mean scores for 2 areas were, ‘Acting tips’, .35 (±.36) and ‘First aid’, .42 (±.4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ping ability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t=4.964, p<.001), and family type (t=-2.484, p=.013). 4) Among the categorie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8 categories an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cting tips’ and ‘First aid’

(r=.808, p<.001), ‘Acting tips’ and ‘Coping ability’ (r=.956, p<.001), and ‘First aid’ and ‘Coping ability’ (r=.946,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a need for programs to improve the coping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emergenc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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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응급상황이란 급박한 상황이나 단시간 내의 구호를 필요로 하

는 사태를 의미하는데(Gong, 2007),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

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하

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7; Jeong, 2008).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응급상황

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Kim, Cho, & Kim, 2007). 또한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불신과 부조리, 파행적인 많은 사건은 개

인적,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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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와 전과자들 중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절박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어린 아동이 가장 쉽게‘적합한 대상’으로 그 표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Gong, 2007). 따라서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이

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아동의 등∙하교를 직접 책임

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반면 아동을 항상 직접 보호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다른 가정에 비해 더욱 불안과 두려움

을 느끼게 되었다(Kwack, 2004).

응급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안을 갖게 된다. 더

욱이아동은알지못하는것에대해쉽게놀라는경향이있고질

병과 손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불안을

느낀다(Jo, 2008). 이에대해Kim (2004)은주변환경에서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사태에 대해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

하고자신을보호하기위한행동양식과태도를형성하도록한다

면 그만큼 위험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

다. Ronan과 Johnston (2003)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능

력은 긴장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 유용 가능한 대처자원과 관련

된다고 언급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둔 자원은 무엇인가를 행해

서 문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둔 행동에 근거한 준비형태로, 응

급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포함하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아동에게도각응급상황에따라능동적, 적극적대처를할수있

는 적절한 대처능력이 요구된다고볼 수 있다. 

‘대처능력’은 정상적인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 요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인간 내부의 어떤 힘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Garmezy, 1991), 응급상황에 대한 신

속하고도 정확한 초기의 올바른 대처능력은 체계적이고 반복

적인학습과훈련을통해서만얻어지는것으로(Kim, Kim, Park,

& Kim, 1999)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갖추어져 있으면 살아

가면서접하게되는다양한응급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함은물

론, 가족이나타인의사망과불구를최소한으로예방할수있다. 

학령기 아동은 이전의 발달단계에 비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회생활의 범위는 크

게 넓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감독은 소홀해지는 시

기로(Kim et al., 2007),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 능력이 부

족하고지각능력이충분하게발달하지못하여사고위험행동또

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상이나 사망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데(Jeong, 2008), 여기에

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은 인지발달측면에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기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

며 평생 동안 지속될 생활습관이나 학습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다는 점에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에 적

절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학령기아동은빨리배우고, 동기유

발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다른 아동과 성인들에게

도 전달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Eisenburger & Safar,

1999). 따라서이러한예방과대처교육을실시하고주의를기울

이도록대비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미국의경우이러한내용의학교보건교육에국가나주정부가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여하고 있으며 그 중 6%의 재정을 응

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마련에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초

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응급상황 관리, 기초 응급처치 및 인명구

조, 낯선 장소에서의 응급상황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응

급상황과 관련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Kim, 2008). Kim

(2004)도 응급상황 시 사고자의 생명과 예후는 사고현장에서부

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응

급처치를포함한응급상황에서의대처에관한교육은매우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필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자료축적이 거

의 없었다. 즉, 매일의 생활에서“조심해라”라는 말은 일상적으

로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상황을 초등학생들이 흔히 경험하고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위험한 환경에의 노출,

각종 손상과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으

로 정의하였으며 대처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응급처

치를 포함하였다.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이러한 응급상황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상황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대처능력

정도를 파악하여 초등학교에서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능

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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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의응급상황 대처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대처능력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응급상황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구리(경기도), 춘천(강원도), 청주(충

청북도), 경주(경상북도)에 소재하는 5개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1,6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3-6학년

아동을선정한이유는, 연구시작단계에서초등학교에재학중인

1-6학년의 학령기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나,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에

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서는

자료수집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 2학년의

수준에 맞는 10개 내로 구성된 간단한 문항의 설문지로 조사할

경우, 3-6학년에해당하는대상자들의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

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설문지의 내용을 달리할 경

우, 학년간의비교가어렵다는것과결정적으로는1, 2학년아동

에게는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3-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650명의 초등학생

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였으나이중자료가불충분한17부를

제외한1,633명의자료(회수율: 98.9%)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는 신뢰도 95% 오차한계±2.32%p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Johnson, 1994)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자료수집기간및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

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도시,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정하였으며 초등학교 보건교사회를 통해 5개

초등학교를 소개받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았다. 연

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허용하는 2개 학교의 경우는 직접 대

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각 학급의 대상자에게 설문내용 및 목적

에 대해 설명하고 고지동의가 포함된 설문지에 표기를 하여 참

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 소요시간:

평균 15분 이내).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의규정에따라담임교사에게연구의목적과설문내용을재

차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고지동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수집 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으며 대

상자가 철회를 요구할 시에는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는 Kim 등

(2009)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

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행동요령’과‘응급처치’의 2개 범

주로 구분되어 있으며‘행동요령’은 [도움요청과 확인](8문항),

[상황에 적절한 대응](5문항), [대피](6문항), [도움제공](4문항),

[구조와 탈출](2문항)의 5개 하위범주(25문항)로, ‘응급처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6문항), ‘조직손상에 대한 응급처

치’(8문항), ‘열∙냉 손상과 이물질에 대한 응급처치’(6문항)를

포함한 3개 하위범주(20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두 45

문항의 3점 척도로 각 문항은‘잘 하지 못한다’0점, ‘보통이다’

1점, ‘잘 할 수 있다’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상황과 하위

범주, 범주에서의 대처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의 유무에 대한 기준으로는

본 연구에서 응급상황으로 정의된 바에 따라 설문지에 기재되

어 있는 문항의 내용이 응급상황임을 알려주어 그에 따라 경험

의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는 개발당시

Cronbach’s a=.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a=.95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신뢰계수 Cronbach’s a

는‘행동요령’과‘응급처치’가 각각 .91,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에 있어서는 [도움요청과 확인]이 .80, [흔한 증상에 대

한 응급처치]가 .79,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81, [대피]가 .91,

[조직손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87, [열∙냉 손상과 이물질에 대

한 응급처치]가 .79, [도움제공]이 .68, [구조와 탈출]이 .65로 나

타났다. 

자료분석방법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SPSS WIN 17.0 프로그램을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으며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대처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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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로 분석하였는데, 유의한 경우는

Duncan test를 통해 사후검증 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의 하위범주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일반적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5학년이25.7% (419명)로가장많았고4학년이25.4%

(414명), 6학년이 24.6% (401명), 3학년이 23.0% (340명)의 순

이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50.8% (830명)로 여아(49.2%, 803명)

보다 많았으며연령은 8-13세의 범위로 평균 10.2 (±1.24)세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46.4% (758명)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44.1% (720명)로나타났다. 가족형태는핵가족이85.8%

(126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급상황에처했던경험은‘없었다’는경우가60.6% (990명)

로‘있었다’는 경우(39.4%, 643명)보다 많았다. ‘평소 응급상황

을잘판단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보통이다’는경우가56.2%

(918명)로가장많았으며‘잘판단하다’는경우가40.1% (655명),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3.7% (60명)로 나타났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90.4% (147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정도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1).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는 총 90점 만점에

평균 16.91 (±16.20)점으로 평균 평점 2점 만점에 .38 (±.36)

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는

18.78 (±17.98)점이었다.

이를 범주별로 나누었을 때, ‘행동요령’범주는 총 50점 만점

에평균8.72 (±9.02)점으로평균평점은2점만점에.35 (±.36)

점이었으며‘응급처치’범주는총40점만점에평균8.37 (±8.18)

점으로 평균 평점은 2점 만점에 .42 (±.40)점으로 나타났고 이

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각각 17.45 (±18.04)점,

20.93 (±20.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각 범주를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행동

요령’범주에 속하는 5개의 하위범주에서는 [도움요청과 확인]

이 .47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

움제공]이 .36 (±.42)점, [구조와 탈출]이 .31 (±.51)점, [대피]

가 .28 (±.49)점,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27 (±.43)점의 순으

로나타났다. 이를100점만점으로환산할경우에는각각23.28

(±21.56)점, 17.86 (±21.04)점, 15.40 (±25.82)점, 14.14 (±24.76)

점, 13.37 (±21.84)점이었다. 「응급처치」범주에서는 [흔한 증

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54 (±.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열∙냉손상과이물질에대한응급처치]가.39 (±.45)

점, [조직손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36 (±.44)점이었다. 이를

100점만점으로환산할경우에는각각26.95 (±24.12)점, 19.57

(±22.94)점, 17.95 (±22.41)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

정도의차이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정도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정도

는대상자의성별(t=4.964, p<.001), 가족형태(t=-2.484, p=.013),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정도(F=3.479, p=.031)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F=2.264, p=.079),

형제순위(t=-.662, p=.508), 형제유무(t=-.284, p=.776), 응급

상황에처했던경험유무(t=.418, p=.676)에따라서는유의한차

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남아가

여아보다대처능력정도가높아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t=4.964,

p<.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아 유의

한차이가있었다(t=-2.484, p=.013). 또한자신이생각하는응

급상황에 대한 판단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잘 판단하지

초등학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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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item number) M (±SD)

M (±SD)
Percentile

Acting tips Call for help & check (8) .47 (±.43) 23.28 (±21.56)
Appropriate response  .27 (±.43) 13.37 (±21.84)
for situation (5)

Evacuation (6) .28 (±.49) 14.14 (±24.76)
Offer help (4) .36 (±.42) 17.86 (±21.04)
Rescue & escape (2) .31 (±.51) 15.40 (±25.82)
Sub-total .35 (±.36) 17.45 (±18.04)

First aid Care for common .54 (±.48) 26.95 (±24.12)
symptoms (6)

Care for tissue damage (8) .36 (±.44) 17.95 (±22.41)
Care for injury by heat .39 (±.45) 19.57 (±22.94)
cold & foreign body (6)

Sub-total .42 (±.40) 20.93 (±20.45)
Total .38 (±.36) 18.78 (±17.98)

Table 1. Degree of Coping ability in Emergency Situations (N=1,633)



못한다’는 경우에서 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3.479, p=.031).

이를‘행동요령’과‘응급처치’의 2개 범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행동요령」범주에서는 성별(t=.516, p<.001), 가족형태

(t=-2.527, p=.012),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정

도(F=3.671, p=.026)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응급

처치’범주에서는 성별(t=4.064, p<.001), 가족형태(t=-2.550,

p=.011),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정도(F=3.473,

p=.03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응급상

황에 대한 대처능력 중「행동요령」범주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여아보다(t=.516, p<.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

이핵가족보다(t=-2.527, p=.012), 자신이생각하는응급상황에

대한판단정도에서는‘잘판단하지못한다’는경우에서(F=3.671,

p=.026) 그렇지않은경우보다높게나타나유의한차이를보였

다. 또한‘응급처치’범주에서도성별에따라서는남아가여아보

다(t=4.064, p<.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이 핵가족보

다(t=-2.550, p=.011),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정도에 따라서는‘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경우에서(F=3.473,

p=.031)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

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응급상황에 대한하위범주별대처능력정도간의

관계

대상자의응급상황에대한범주별대처능력정도는다음과같

다(Table 3).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는‘행동요령’범주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956, p<.001) ‘응급처치’범

주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946, p<.001). 또한‘행동

요령’범주와‘응급처치’범주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808, p<.001). 즉, 대상자가 행동요령을 적절히 잘 할수록,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가 높았으며 응급처치를 잘 할

수록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행동요령을 적절히 잘 할 경우, 응급처치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2 김신정∙이정은∙강경아 외 1인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4), 2010년10월

Category
Coping ability r (p)

First aidActing tips

Coping ability .956 (<.001) .946 (<.001)
Acting tips .808 (<.001)

Table 3. Correlation Coping ability in Emergency Situation and Cat-
egory of Emergency Situation (N=1,633)

Duncan test: a, b.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ting tips (M±SD) First aid (M±SD) Coping ability (M±SD)

Grade 3th 399 .32 (±.35)a .41 (±.43)a .35 (±.36)a

4th 414 .34 (±.36)b .42 (±.40)b .37 (±.35)b

5th 419 .35 (±.35)b .40 (±.38)b .37 (±.34)b

6th 401 .39 (±.36)b .45 (±.40)b .42 (±.36)b

F=2.590, p=.051 F=1.380, p=.247 F=2.264, p=.079
Gender Boy 830 .39 (±.38) .46 (±.42) .42 (±.38)

Girl 803 .30 (±.32) .38 (±.38) .33 (±.32)
t=.516, p<.001 t=4.064, p<.001 t=4.964, p<.001

Sibling order 1 758 .34 (±.35) .41 (±.39) .37 (±.35)
≥2 875 .35 (±.36) .43 (±.41) .38 (±.36)

t=-.508, p=.612 t=-1.215, p=.214 t=-.662, p=.508
Sibling or not Yes 1,484 .35 (±.35) .42 (±.40) .38 (±.35)

No 149 .37 (±.39) .41 (±.41) .39 (±.38)
t=-.666, p=.505 t=.353, p=.724 t=-.284, p=.776

Family type Nuclear 1,380 .34 (±.34) .41 (±.39) .36 (.34)
Extended 253 .41 (±.41) .49 (±.48) .44 (.42)

t=-2.527, p=.012 t=-2.550, p=.011 t=-2.484, p=.013
Ability to assess the emergency Very good 655 .33 (±.35)a .39 (±.39)a .35 (±.35)a

situation perceived Moderate 918 .36 (±.35)a,b .43 (±.41)a,b .39 (±.35)a,b

by self Not good 60 .44 (±.43)b .50 (±.45)b .46 (±.41)b

F=3.671, p=.026 F=3.473, p=.031 F=3.479, p=.031
Experience in emergency situation Yes 643 .36 (±.36) .42 (±.41) .38 (±.36)

No 990 .34 (±.35) .42 (±.40) .37 (±.36)
t=.956, p=.339 t=-.074, p=.941 t=.418, p=.676

Table 2. Difference of Coping ability in Emergency Situa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633)



논 의

급변하고 산업화된 시대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각

종 응급상황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

루어진다. 각종 사고를 포함한 응급상황은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

라인적자원의손실로국가경쟁력에도영향을미치는사회적문

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응급상황이발생하는경우가더증가하게된다(Kim, 2007).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해당되는 초등학

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

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하며 각 범주와 하위범주

의점수는모두100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로해석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100점 만

점으로 환산할 경우, 18.78 (±17.9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

으며 이를‘행동요령’과‘응급처치’범주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각각 17.45 (±18.04)점, 20.93 (±20.45)점으로 나타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행동요령’범주에속하는5개의하위범주에서는[도움요청과

확인]이 23.28 (±21.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

급상황임을 알리는 것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가족에게 응급상황을 알리거나 119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는

도움요청과 응급처치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의식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폐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소생의

연결고리에서 도움요청은 그 첫 번째 연결고리로서 다음 연결

고리를 연결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

monary Resuscitation, 2006). 그 다음으로는 [도움제공]이

17.86 (±21.04)점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과

대평가하지 않고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또

는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절대로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

다. “괜찮아요?”라고 소리치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거나 호

흡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상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와 숨소리

를 들어보고 느끼는 것은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겨진

다. [구조와 탈출]은 15.40 (±25.8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과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초등학생 수준에서 줄 같은 것을 던져주어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대피]는 14.14 (±24.76)점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천둥, 번개가 칠 때나 홍수, 산사태, 지진, 화재,

산불등의자연재해에서의행동요령이다. 대체로우리나라의경

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률이 낮

으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나라는 아니므로(Park,

Jang, & Choi, 2005) 자연재해에서의 대피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13.37

(±21.84)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안전하게건너거나화재가발생하였을때의소화기사용방

법, 유괴당하지않도록하는방법, 누군가성폭력하려고했을때,

혼자 집에 있을 때의 대처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 많

은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거나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유괴 등의 범죄는 증가할 것이 우려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없이도외출등혼자서외부활동을할수있는초등학교연

령인7-12세아동의피해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고(Yoo, 2006)

전체 성범죄 중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

의 1을 넘어서 25.7%에 달한다는 사실(Park, 2006)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아동 스스로 성폭력을 인지하고 저항하

는 능력과 함께 아동에게는 발달연령에 적절한 성교육을 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행

동지침과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과 함께 돌발적인 상황이나 특

이한 범죄자의 행동방식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경우들을 예상하여 대비하는 모의훈련과 시뮬레이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급처치’범주에서는 [흔한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26.95

(±2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열이 나거나 토할

때, 설사를 할 때의 응급처치법을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응급처치법은응급처치를다룬교과내용중에서비교적많

이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Kim, 2004) 다른 내용에 비해 대상

자에게 익숙하므로 쉽게 생각을 하여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

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열∙냉 손상과 이물질에 대한 응

급처치]가 19.57 (±22.9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상을 입

었을 때, 동상에 걸렸을 때 그리고 이물질에 의한 응급상황 시

처치법에대한내용이었다. [조직손상에대한응급처치]는17.95

(±22.41)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처 소독, 피부가 찢어 졌을 때,

초등학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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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이나못에찔렸을때, 가시가박혔을때의처치를다루었다. 

응급처치범주에서는대상자대부분이낮은점수가나왔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응급처치 요령을 학습할 기회가 적

어그에따라지식도낮은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Kim (2004)

은 학령기 아동은 응급처치 실기교육을 통해 자가처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응급처치를 도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기에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응

급처치는 사람의 생명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

로(Kim et al., 2009)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선택은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서의 회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학령기 아동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습득

된능력은삶의과정에서매우유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Kim (2006)은 응급처치 교육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수기법과 교육기회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Jo

등(2006)은미국에서는초등학교의경우, 응급처치법에대한교

육은전체학교의43.9%, 기본심폐소생술에대한교육은14.2%

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0.7%,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6.0%로 초등학교에서다루는 응급

처치 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지적하였다.

본연구에서‘응급처치’범주보다‘행동요령’범주의점수가낮

게 나온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인 초등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응

급상황시의 올바른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초등학생에게노출될수있는다양한응급상황에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정도

는대상자의성별(t=4.964, p<.001), 가족형태(t=-2.484, p=.013),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정도(F=3.479, p=.03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남아가여아보다대처능력정도가높아유의한차이가있

었는데(t=4.964, p<.001)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남아에서 대처

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용감하고 모험심과 솔선성이 강하다는

것과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본 연구에서 남아(344명, 59.2%)

가여아(237명, 40.8%)에 비해 응급상황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

게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Bae (2007)의 연구에서도남학생의응급상황경험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가 남학

생에서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여아와는 달리 응급상황

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동기

가 대처 능력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응

급상황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기법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Lee와 Kim (2005)의 연구

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성취동기와 자신감으

로 응급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자아개념이 높

을수록 대처능력이 높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가족형태가 대가

족인경우,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가 높게 나

타난 것은 대가족에서 조부모와 함께 자란 아동의 경우, 핵가족

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으

며 주의력이 높다는 보고(Kim et al., 2007)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85.8%의 대상자가 핵가족임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재연구를 통해 추후 검증을 함으로써 좀

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정도(F=3.479, p=.031)에 따라서는‘잘 판단

하지 못한다’는 경우에서(F=3.473, p=.031) 오히려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생각과 실제 대처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경향적 성격특성 중 자

기과신이나 강한 우월감 같은 요소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Kim, 2008) 이러한결과를통해오히려자신을과대

평가하는 경우는 대처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

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는 추

후연구를통해재검증을할수있을 것이다.  

Kim 등(2006)은 근면성이 발달하는 학령기에 아동은 문제해

결방법을 배우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자신감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학령기 아동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은 매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Ronan과 Johnston (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

서의 위험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응급상황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지각을 하고

지식이높았으며정서적으로대처하는능력도증가해공포도감

소하였다고보고하면서더많은학생들이교육에참여할수록그

로 인한 이득은 더 커진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스러운 자극요인에

대해 공포수준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으로 조절능력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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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응급상황의 대처교육에는 정

서적측면의교육도함께고려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Sojberg

(2000)는비현실적인위험에대한지각은오히려대상자의공포

만을과도하게증가시킨다고지적하였기때문에실제교육시에

는현실에서가능하고실제와유사한사례를중심으로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역할놀이 같은 연습을 통해 불안이

나 공포를 야기시키지 않고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대처능력에

대한자신감이향상될수있는실기를병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대상자의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정도는‘행동요령’, ‘응급

처치’범주둘다에서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다(r=.956, p<.001;

r=.946, p<.001). 이러한 결과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행동요령’이나‘응급처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으로 생

각되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거나 응급처

치를 하게 교육함으로써 대처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0)는 응급상황

에 대한 대처능력은 단계적이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Ronan

과 Johnston (2003)은 학교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응급상

황에 대한 대처교육 프로그램의 이점은 단순히 학교만이 아닌

가정까지 전달되어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한다고

그중요성을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국적으로 소방서

의 119 구급대와경찰이 전담하고있는 실정이며개인적인대처

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Jeon &

Lee, 2000).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응급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시나

리오를 작성하여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학령기 아동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면 추후에 비슷한 상황

에서도 응급상황을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

이기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아동이응급상황을인지하고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게 된다면 이는 아동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Kore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ssociation, 2001)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연구결과를통해학령기아동의응급상황에대한대처능력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요구

된다고볼수있다. 초등학생이경험할수있는응급상황을예방

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각종

위험한환경요인을제거하여안전성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바

람직한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우리생활주변에서일어날수

있는 위험요소를 잘 구별하고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히 대처

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며 필요하다 하겠다. 즉, 학교에서실시

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이 이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은 단순히 지식이

나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도록 생활화하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대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처교육을 실시한 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도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국가적으로도 응급상황시의 대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

요하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수준에 적합하며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러한 요인을 강화시켜 주는 노력이 요

구된다.

넷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는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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